인도(India)를 담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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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호텔 입구의 시바상>

올드델리에서 과거 번영과 아픈역사를 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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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간디공원의 간디묘,직접 헌화 하였음.가문의 영광!!>

뭄바이에서 인도의 밝은 미래를 보다.

[image: image3.png]



<인도 최대주식시장 BS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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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망중한의 와인파티>

자이푸르는 더 이상 핑크시티가 아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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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이푸르의 요새궁전 암베르푸트>

사랑한 여인을 위해 지킨 약속, 타지마할! 망국의 시초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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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랑한 여인의 무덤,타지마할>

인도에서본 자랑스런 아주와 한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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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뉴델리 노이다 LG전자 법인장님,관리담당부장님과 함께>

다시보게된 인도! 다시찾고 싶은 인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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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도에서 마지막 일정일 남기고 일정 정리하는 마무리 파티>

